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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포함된 도서의 순위가 공공도서관에서의 평균 대출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9일까지 총 104주 동안의 분석 대상 도서 179권의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였고, YES24 웹사이트를 통해 같은 기간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공공도서관 대출과 베스트셀러 도서 순위 간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한 분석 방식인 
선형회귀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등 세 개의 모형을 비교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데이터 결측값이 47주 미만인 179권의 도서의 자료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도서의 베스트셀
러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가면 공공도서관에서의 해당 도서 평균 대출 건수가 0.108권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베스트셀러 순위가 도서 평균 대출 건수에 미치는 효과가 도서의 내용분류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베스트셀러 순위가 사람들의 도서관 대출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예측하고, 장서 개발 정책 수립에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bestseller ranks on the book circulations 

in public libraries. To achieve this goal, the weekly data sets of 179 books’ library circulation and 

bestseller list from January 1, 2018 to December 29, 2019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BigData MarketC and YES24. Three methods for analyzing panel data including linear regression, 
fixed-effect, and random effect models were compared, and it turned out that fixed-effect model was 

better than other methods.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ranks of bestsellers were associated 
with their public library circulations visually. Also, the analysis of fixed-effect model showed that 
the single rank decline of a book on the bestseller list decreases its average circulation of 0.108 

while the size of effect varied depending on subject of books. The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impact of a bestseller list on people’s book circulation behavior, suggesting that public libraries 
need to reference sociocultural context as well as bestseller book lists to predict library user needs 

and to formulat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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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베스트셀러(bestseller)에 대한 정의는 사전적 

의미, 판매 부수, 내용, 서적 시장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이영희, 1998)으로 내려질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출판계에서는 이를 가장 많이 팔

리는 도서로 정의한다. 베스트셀러라는 용어는 

미국의 월간 문예지인 “북맨(The Bookman)”

의 창간호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그 당시에는 ‘best selling books’로 불리

다가 차츰 ‘베스트셀러’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안선희, 2009). 베스트셀러와 관련된 용어로는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롱셀러(long seller) 

등이 있는데, 엄밀하게는 이러한 용어 간의 의

미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스테디셀

러나 롱셀러는 일정 기간에 많이 팔린다는 의미

를 지닌 베스트셀러와는 달리 오랜 기간 꾸준히 

잘 팔리는 도서를 의미한다(최지영, 2006). 이 

밖에도 밀리언셀러(million seller), 빅셀러(big 

seller) 등의 용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용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형서점이 판매

량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베스트셀

러 목록에 포함된 도서를 베스트셀러로 정의하

였다. 

이러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요인은 크게 

출판사의 내적 요인(출판기획 단계의 노력, 출

판 이후의 마케팅 요인 등)과 외적 요인(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요인, 신문 및 출판 보도 요

인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허연, 2006), 좀 

더 세분화하여 작품적 요인, 시대상황적 요

인, 출판산업 구조적 요인, 출판기획적 요인 

등으로 구분(안선희, 2009)하기도 한다. 이처

럼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는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는데 특히, 광고나 마케팅 요인이 베

스트셀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토대

로 베스트셀러가 출판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

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는 출판

사의 내적 및 외적 요인들이 어우러진 일종의 

‘사회문화 현상 또는 산물’(정옥년, 2005; 허연, 

2006)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도서 선

택에 유용한 정보원으로 참고되고 있다(김기

태, 1997).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공중

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서관으로, 2020년 

기준으로 1,172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관당 대출도서 수가 약 10만권(문화체육관광

부, 2021)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 교육, 문

화, 오락 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자원을 비롯

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파악하

기 위해 주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이희수, 김

기영, 2014)나 면담조사(이정연, 김현애, 2021)

를 실시하지만,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

(박태연, 오효정, 2021)나 대출 데이터(심지영, 

2021)를 활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 가운데 도

서관 대출 데이터는 이용자의 요구를 간접적으

로 제시하는 객관적인 데이터이며, 도서 대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예측하여 도서관 장서 개

발이나 각종 프로그램 기획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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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이용자들의 공

공도서관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식별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영향 요인들은 크게 개인, 도서관, 

지역 차원으로 구분(이종욱, 강우진, 이명, 2021)

할 수 있으며, 연구에 따라 특정 차원 예를 들

어, 도서관 요인에 중점(김선애, 2016)을 두거

나 지역적 요인을 중심으로 고려(유경종, 박일

종, 2009)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 이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권나현, 송경진, 2014)

도 존재한다. 이 밖에 사회문화적 요인도 공공

도서관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

어, 김완종(2015)의 연구에서는 유행성 질병이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베스트셀러 순위가 국내 공공도서관에서의 베

스트셀러 도서에 대한 대출 건수에 미치는 영

향을 패널자료 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순위와 

공공도서관 대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윤

휘영, 2021; 이종엽, 2012)가 수행된 바 있으

며, 이들 연구에서 베스트셀러 순위와 공공도

서관 대출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낸 바 있

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포함된 여러 주제 분야 도서의 순위와 

공공도서관에서의 이들 도서에 대한 주간 대출

량 변화를 활용하여 선형회귀모형, 고정효과모

형, 확률효과모형을 통한 패널자료 분석을 실

시했다는 점에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

고 있다. 

2. 선행연구

2.1 베스트셀러 관련 연구

베스트셀러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베스트셀

러 목록을 분석하는 연구, 베스트셀러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베스트셀러의 역할 및 영향력 

파악 연구, 베스트셀러에 대한 인식 연구로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베스트셀러 목록을 분석한 

주요 연구로 이영희(1998)는 1948년부터 1997

년까지의 베스트셀러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정

치적 격변기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여 시기별 

출판 상황과 주요 베스트셀러를 살펴보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유형을 시대 상황적 유형, 내

용적 요인, 기획적 요인, 시장적 요인으로 구분

하여 베스트셀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지영

(2006)은 2005년 1월 첫째 주부터 12월 넷째 

주까지의 주간별 베스트셀러 목록을 조사하여 

소설과 비소설로 구분하고, 베스트셀러 순위 10

위까지의 자료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여 스테디

셀러를 식별하였다. 이들 스테디셀러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동향 즉, 새로운 것에 대한 대중

의 반응, 동양학 열풍, 이혼율 상승, 대중매체의 

영향, 여성의 처세술이나 인생, 교육열 등을 파

악하였다.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의 요인을 조사한 연구

들은 주로 도서의 유형에 따른 요인을 살펴본 경

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김영조(2006)는 1995

년부터 2004년까지의 실용 분야별 교보문고 베

스트셀러 10위권 목록을 조사한 후, 이에 대한 

출판 내적 및 외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출판 내적 요인으로는 기획적, 편집적, 출판산

업적 요인이 존재하였으며, 출판 외적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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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존재

하였고, 이들 출판 내외적 요인과 실용서 베스

트셀러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다

음으로 허연(2006)은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단

행본 베스트셀러(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

까지의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0종)의 특

성을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베스트셀러 현

상 유발요인을 책의 요인(가격, 내용 등), 마케

팅적 요인(광고 비용, 이벤트 등), 저널리즘적 

요인(매체 노출, 보도 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김기태(2015)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국

내 문학도서의 추이를 살펴보고, 베스트셀러 요

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종합 베스트

셀러 10위권에 속한 문학도서는 모두 소설로 드

러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문학도서에 대한 독

자의 관심이 감소하고 각종 미디어와 연계된 도

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

다. 한편 안선희(2009)는 특정 도서 유형의 베

스트셀러 요인을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IMF 이

전과 이후 각 10년간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를 

분석하여 IMF 이후 베스트셀러 요인을 시대상

황적, 출판산업 구조적, 출판기획적, 작품적 요

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특히 IMF 이

후 베스트셀러에 다양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지

적하였다. 

베스트셀러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분석하려는 

시도로 국내에서는 주로 베스트셀러의 출판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김기태(1997)는 

국내 베스트셀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베

스트셀러가 출판계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기술하였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베스트

셀러가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통로로 기능하

고, 양질의 도서 제작을 위한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출판계 종사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

여하고, 사람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면으로

는 출판 산업의 상업화가 촉진되고, 출판 유통 

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출판물의 

획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출판계 종사자들

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며, 독자들의 독서가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베스트셀러의 영향력을 파악하

기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진 사

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Sorensen(2007)의 연

구에서는 양장본 소설 1,200건의 닐슨 북스캔

(Nielsen BookScan) 주간 판매량 데이터를 활

용하여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베스

트셀러 목록이 도서 판매량과 출판 도서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서의 

종류와 시간의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통제

한 상태에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포함 

여부와 베스트셀러 순위 등이 도서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해, 시간 요

인과 기타 유명 방송매체 노출의 효과 역시 검

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

는 것은 평균적으로 도서의 판매량을 완만하게 

증가시키며, 해당 효과는 신인 작가의 경우 더

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베스트셀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

구로는 베스트셀러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을 조

사한 사례와 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조사한 사

례가 있다. 먼저, 김형옥(2004)은 2000~2004년 

상반기 동안 20위권에 속한 베스트셀러의 특징

을 살펴보고, 베스트셀러에 대한 독자들의 인

식 즉, 이용행태와 이용동기, 베스트셀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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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가 출판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박옥화(2011)는 공공도서관 사서 78명

을 설문조사하여 베스트셀러에 대한 사서의 인

식을 살펴보았다. 사서들은 베스트셀러를 비교

적 좋은 책 혹은 널리 검증된 양서로 보는 경향

이 있었으나, 베스트셀러 목록의 조작 가능성

이나 역기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사서들은 대체로 베스트셀러 목록

을 수용하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

다. 이를 통해 박옥화(2011)는 도서 정보원의 

다변화와 도서 유통 전반을 감독하는 공식기구 

출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2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 활용 연구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는 이용자의 도서 이

용 패턴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보요구를 반영하

는 것으로 이용자의 정보행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서관 서

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존 서비스 개선

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대출 데

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대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서관 이용 패턴을 분석하

거나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식

별하여 도서관 장서개발이나 운영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허선과 정연경(2014)은 2012년에 강서

구와 양천구 소재 공공도서관 2곳의 이용자 대

출 데이터(대출 횟수, 대출자료, 대출시간)와 

도서관 내외부 요인들을 포함하여 도서관 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용자의 대출 횟수 분석을 

통하여 연령대별 이용자의 대출행태를 파악하

여, 연령대별 이용자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확대 

방안 마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의 특화장서 서비스가 자료대출에 영향

을 미침을 확인하여, 이를 장서개발 정책에 반

영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이

용자들의 선호 이용 시간과 요일을 파악하여 도

서관 서비스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김완종(2015)은 사회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질병 즉, 메르스(MERS) 유행 기

간에 이용자의 공공도서관 대출행태에 대해 조

사하였다.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2014년 4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2015년 4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의 

인쇄 단행본의 대출데이터를 각 연간 3개 구간

으로 구분하여 질병 유행 기간에 따른 대출 데

이터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질

병의 유행은 도서관 일평균 대출 권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며, 여름방학은 일평균 도서관 

대출 권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질병의 유행 기간보다 유행 후에 

도서관의 일평균 대출 권수가 감소하여 질병의 

유행이 도서관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8년에는 국립세종도서관 빅데이터 로그

(이용자 정보, 대출 정보, 서비스 이용 정보)를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자와 대출 현황을 조사하

려는 연구(김태영, 백지연, 오효정, 2018)가 있

었다. 해당 연구에서 활용한 대출 데이터는 2014

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누적된 국립세종

도서관의 대출 이용자 정보와 대출 횟수였으며, 

월별, 요일별, 이용자 연령대별 대출 분석이 이

루어졌다. 이에 기반하여 저자들은 연령별, 성

별에 따른 도서관 운영 정책 세분화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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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으며, 특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도서관 

정책 개발이나 서비스 고도화의 중요성을 제시

하였다. 

최근에는 심지영(2021)이 서울시 공공도서

관 11개관의 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출 도

서의 속성을 파악하여 도서관별 정보요구를 분

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대출 도

서의 이용대상, 이용목적/동기, 관심사/취향, 도

서장르, 주제, 저자 관련 정보요구를 분석하여 

유사한 도서 이용 패턴 즉, 정보요구를 갖는 도

서관 클러스터를 식별하였다. 또한, 이종욱, 강

우진, 이명(2021)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사

회의 사회경제적 박탈 지수를 산출한 후, 이러

한 박탈 지수와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 간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사회경

제적 박탈 수준은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 대

출 책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공공도서관 대출

과 베스트셀러 간의 관계를 조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종엽(2012)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상위 200위 베스트셀

러 목록의 주제, 출판년도, 출판사 등을 분석

하고, 공공 및 대학도서관에서의 베스트셀러 

소장률을 파악하였으며, 나아가 베스트셀러와 

공공도서관 베스트대출 목록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높은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이호신(2018)의 연구에서는 도서

관의 도서 대출에 대해 저작자에게 보상을 제

공하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주장에 대한 타

당성 검토를 위해 도서관의 도서 대출과 서점

의 도서 판매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 

도서관 인기대출도서와 서점 베스트셀러의 목

록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각 목록에서 상위 

200위에 속한 도서의 중복 비율이 3년(2014~ 

2016년) 평균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두 목록에 속한 도서의 주제 분포와 발행

연도에서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호

신(2018)은 도서관에서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판매 감소와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제시한다. 

나아가 윤휘영(2021)의 연구에서 공공도서

관의 과거 대출 데이터와 대형서점 3사의 베스

트셀러 목록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에서의 효

율적인 장서 개발을 위한 이용자들의 요구 즉, 

도서 대출빈도를 기계 학습 기반으로 예측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의 공공도서관 인기대출도서 가운데 문학류 도

서의 대출 데이터와 동일 기간 동안의 문학류 

베스트셀러 목록을 활용하여 대출 빈도 예측 

모델을 구현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베스

트셀러 순위 및 순위의 존재 유무에 따른 공공

도서관 대출 빈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스트셀러 순위가 도서관 대출 빈

도 예측에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언급

하였다. 

요약하면,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는 이용자의 정보행위나 정보요구를 파악

하여 도서관 장서 개발이나 서비스 방향을 설

정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도서관, 지역, 사회문화적 특성이 도

서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시도가 있

었다. 공공도서관 대출과 베스트셀러 간의 연

관성을 살펴본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으나 윤

휘영(202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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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아닌 관련성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베스트셀러를 공공도서관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취급한 경우는 

드문 편이었다.

3. 연구방법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은 다음

의 <그림 1>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

는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와 소장 목록을 활용

하여 대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였고, YES24 

웹사이트를 통해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확보

하였다. 이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및 

패널 분석이 실시되었다. 각 단계에 대한 세부

적인 내용은 다음 절부터 기술하였다.

3.1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방식과 출처, 

유형은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

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 빅데이터 플랫

폼(https://www.bigdata-culture.kr)을 통하

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한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와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를 활용하

<그림 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절차

데이터 유형 데이터 수집 방식 데이터 출처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국립중앙도서관

YES24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 YES24 웹사이트 YES24 

ISBN 서지정보 API ISBN 서지정보 API 국립중앙도서관

<표 1> 데이터 수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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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의 경우, 대출일자

와 함께 공공도서관의 코드 및 각 도서관의 도

서 제어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의 

ISBN, 제목 등과 같은 서지정보를 제공하지 않

아 어떤 도서가 대출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의 경우,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코드 및 도서

관의 도서 제어번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서

의 ISBN, 제목 등과 같은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출 도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

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코드 및 도서 제어번호를 

기준으로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과 결합한 

대출 정보 데이터셋을 생성하였다.

베스트셀러 데이터의 경우, 매출액 기준 온

라인서점 1위이자, 온․오프라인 서점 종합 2

위를 차지하고 있는 YES24를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20). YES24 주

간 베스트셀러 목록(http://www.yes24.com/

24/category/bestseller)의 경우, 1년 52주를 

기준으로 주간마다 베스트셀러 목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1위부터 

1,000위까지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엑셀을 통해 다운로드를 하

여 쉽게 수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베스트

셀러 목록 데이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

년 12월 29일까지, 총 104주를 범위로 YES24

의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주간마다 1,000위

까지 수집하였다. 부가적으로 도서 대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도서 정보(즉, 독자 대상, 주

제 분야)를 추가로 활용하고자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API를 활용하여 ISBN 부가기

호(국립중앙도서관, 2018)를 수집하여 ‘독자대

상기호’와 ‘내용분류기호’를 베스트셀러 도서 

정보에 추가하였다.

3.2 데이터 개요

데이터 수집 및 가공과정을 통해 생성한 데이

터 세트는 공공도서관 주간별 대출 데이터와 베

스트셀러 도서 주간별 순위 데이터이다. 이들 

데이터 세트의 세부 요소는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는 2018~2019년

까지 전국 659개 공공도서관의 172,818,097건의 

대출 이력이 존재했으며, 이 가운데 ISBN을 기

준으로 고유한 도서의 수는 1,125,935권으로 나

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

년 12월 29일까지 총 104주 동안 전국 공공도서

관 도서의 주간별 대출 건수 데이터 세트를 생

성하였다. 

베스트셀러 도서 순위 데이터는 YES24 주간 

데이터 세트 세부 요소

공공도서관 (주간별) 대출 데이터 ISBN, 도서 제어번호, 공공도서관 코드, 주간

베스트셀러 도서 (주간별) 순위 데이터 ISBN, 순위, 주간, 도서 제목, 저자, 출판사, 독자대상기호†, 내용분류기호‡

†독자대상기호는 0: 교양, 1: 실용, 2: 여성, 3: 예비번호, 4: 청소년, 5: 중․고교용 학습참고서, 6: 초등용 학습참고서, 

7: 아동, 8: 예비번호, 9: 전문․학술로 구성됨

‡내용분류기호는 0: 총류․컴퓨터과학, 1: 철학․심리학․윤리학, 2: 종교, 3: 사회과학, 4: 자연과학, 5: 기술과학, 

6: 예술, 7: 어학, 8: 문학, 9: 역사․지리․관광으로 구성됨

<표 2> 데이터 세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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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목록을 활용하였으며, 2018년 1월 1

일부터 2019년 12월 29일까지 총 104주 동안 매

주 1,000위까지의 도서 목록을 수집하였다. 총 

103,050건의 도서 목록이 취합되었으며, 이 가

운데 ISBN을 기준으로 식별한 고유한 도서의 

수는 12,592권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의 주

간별 순위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였다. 도서의 

주간별 순위가 1,000위를 벗어나는 경우 순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베스트셀러 순위와 대출 건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104주의 기간 동안 최소 1주

라도 100위 안에 진입한 이력이 있고, 공공도서

관 대출 이력이 존재하는 도서를 선별하였다. 

그러나 분석 대상 도서 선별과정 중 베스트셀

러 도서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100위권에 진입

한 후, 1,000위 밖으로 빠르게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 결측

된 순위 정보는 분석 결과를 편향시킬 가능성

이 존재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결

측이 포함된 도서들을 제외하는 과정이 필요하

였다. 순위 정보에 있어 결측된 횟수가 적은 상

위 10% 도서는 104주 중 47주 미만으로 1,000

위권 밖으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도

서들을 분석과정에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베

스트셀러 도서 179권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

었고, 이들 도서의 순위와 공공도서관에서의 

대출 건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3.3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는 순위 결측

값이 전혀 없는 도서의 평균 순위 변화와 공공

도서관 평균 대출 건수 변화를 살펴보고, 분석 

대상 도서 179권의 내용분류에 따른 기술 통계

치(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를 살펴보

았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분류별 

도서의 평균 순위 변화와 평균 대출 건수 변화

를 시각화하여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음 단계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패널

분석 방법은 예측변수가 오차항과 어떤 방식으

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

이 존재한다. 패널분석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은 모형에 포함된 오차항과 예측

변수 간 독립을 가정한다. 그러나 자료의 특성

에 따라 오차항과 예측변수가 서로 상관을 가지

는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

생성의 문제에 따른 추정의 편의(bias)를 최소

화하는 방법으로 고정효과 모형이 있다. 

선형회귀모형은 패널 자료의 시간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한 시점의 관찰치 간 차이를 모

두 사용하여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

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만일 선형회귀모형을 

바탕으로 추정된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하다

면,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찰치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으며, 관찰치 간 차이와 관련된 

다른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에 의한 차이 때문

일 수도 있다. 반면 고정효과 모형은 한 시점

의 관찰치 간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관

찰치의 시간에 따른 독립변수의 변화만을 고

려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이 방법의 특징은 관찰치 간 차이 때문에 발생

하는 효과를 비관측된 오차로 흡수시켜 통제

한 상황에서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패널자료 분석은 다음 수식(1)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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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

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오차항 중 ()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관찰치의 이질

적 특성을 나타내며, ()는 관찰치 간에도 변

화하며, 시간에 따라서도 변화하는 오차를 나

타낸다. 모수의 추정과정에서 관찰치의 이질적 

특성()을 추정해야 할 고정된 모수로 간주하

면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고, 특정 분포에 대

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확률변수로 간주하면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주간별) 대출과 

베스트셀러 도서 순위 간 정확한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른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세 개의 회귀분석 방식을 

비교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도서의 종류에 따른 

베스트셀러 도서의 순위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독자대상기호와 내용분류기호를 통한 

세부 분류를 바탕으로 자료를 나누어 분석하였

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내용분류의 효과만이 

대출량에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독자대상에 따른 분석은 제외하였다. 분석은 

내용분류에 따른 베스트셀러 도서 순위가 공공

도서관 주간별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모형1), 

다음으로 동일한 변수들을 이용해 일련의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고정효과모형(모형2)

과 확률효과모형(모형3) 분석을 실시하여 결

과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

별 도서의 이질적 특성과 독립변수 간에 상관

관계가 없다는 영가설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

(Hausman, 1978)을 통해 두 모형 간 적합성을 

비교하였다. 모든 분석은 ‘R’ 4.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도서는 104주 동안 최

소 1주 이상 100위권에 들어간 적이 있으며, 최

소 57주 이상 1,000위권에 들어가 있었던 도서 

179권이다. 이들 도서 가운데 104주 전체기간 

동안 1,000위권에 속한 도서 43권(순위 결측치

가 없는 도서)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표 3>

과 같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주간 순위 데

이터가 활용되었으나 아래에서는 가독성을 높

이기 위해 13주간 평균 순위를 제시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 도서(순위 결측치가 없

는 도서)에 대한 공공도서관 대출 건수는 다음

과 같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주간 대출 건

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표 4>에서는 가독

성을 높이고자 13주간 공공도서관 대출 건수 

합계에 대한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인 베스트셀러 도서 179권의 내용

분류에 따른 기술 통계치 결과는 <표 5>와 같다. 

내용분류에 따른 베스트셀러에서의 평균 순위

는 어학 분야 도서가 해당 기간 내 평균 323.0위

(SD=29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역사․

지리․관광 분야 357.5위(SD=350.5)등의 순

이었으며, 총류․컴퓨터과학 분야 도서의 순위

가 723.9위(SD=289.4)로 가장 낮았다. 공공도

서관 평균 대출 건수를 살펴보면 문학 분야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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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18년 2019년

1주-13주 14주-26주 27주-39주 40주-52주 1주-13주 14주-26주 27주-39주 40주-52주

82년생 김지영 4.5 8.5 33.1 30.6 65.1 126.0 213.0 17.5

ETS TOEIC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RC 리딩
29.6 56.6 44.5 88.2 284.1 614.1 304.2 569.2

개인주의자 선언 52.6 67.5 28.5 94.0 134.8 200.4 239.8 345.2

꽃을 보듯 너를 본다 254.2 170.3 243.8 168.6 10.3 32.5 60.5 49.3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14.8 13.0 17.2 12.3 12.3 19.6 27.7 28.9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8.2 17.8 16.8 34.4 47.1 74.5 170.1 195.6

데미안 242.8 281.7 300.8 291.8 229.8 277.7 244.8 263.8

라틴어 수업 리커버 36.5 92.4 191.8 219.1 357.6 275.1 505.8 331.8

말 그릇 13.3 35.1 118.8 215.8 289.5 315.6 449.1 508.0

말의 품격 26.5 44.2 65.7 106.9 134.5 208.8 316.3 404.5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177.1 169.5 191.7 204.8 135.2 113.4 188.1 239.6

미움받을 용기 114.8 133.3 162.2 155.5 148.5 147.6 199.5 231.5

부의 추월차선 79.8 99.5 119.0 78.5 134.0 232.9 240.2 241.5

사피엔스 81.2 64.1 28.3 31.4 37.4 70.2 61.1 16.8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94.2 86.7 63.7 48.8 82.6 106.0 72.0 39.5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 94.2 67.0 65.5 64.3 100.8 63.8 122.9 127.5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2 103.0 82.9 77.9 76.4 122.2 81.4 152.5 164.3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3 101.2 96.5 95.5 89.9 156.9 93.4 187.5 208.5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4 83.4 91.2 97.4 93.3 164.0 102.8 222.4 280.6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5 36.6 61.7 86.1 91.2 155.2 105.6 215.5 268.6

세상에서 제일 쉬운 엄마표 생활영어 182.2 381.4 435.5 411.2 173.2 390.5 509.8 543.9

소년이 온다 299.5 123.7 164.5 250.5 330.0 186.1 280.5 403.0

신경 끄기의 기술 3.7 40.1 132.6 161.2 295.4 434.5 602.9 416.8

아몬드 183.2 91.2 63.5 103.8 99.2 63.4 47.6 68.1

아홉 살 마음 사전 177.9 97.4 191.7 120.6 100.3 108.4 233.1 161.2

알사탕 229.4 90.4 211.2 190.6 385.5 108.6 165.0 121.2

어떻게 살 것인가 28.9 41.9 38.8 68.8 153.4 189.4 254.5 492.2

언어의 온도 7.5 13.0 9.2 19.7 34.9 78.8 81.2 75.3

여행영어 100일의 기적 136.2 144.3 144.5 214.2 230.2 361.5 393.1 429.2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34.6 46.2 55.2 76.8 68.4 104.5 100.5 136.2

왕초보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296.0 401.8 328.9 391.8 156.5 300.2 363.4 564.6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118.2 160.1 152.8 178.3 334.5 427.5 402.1 547.4

일빵빵 입에 달고 사는 기초영어 98.1 106.3 139.4 209.0 207.2 274.1 322.2 494.2

자존감 수업 42.9 42.5 72.2 92.2 79.0 110.9 130.5 162.6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
123.1 161.8 197.5 169.4 171.4 261.4 234.1 239.7

총, 균, 쇠 372.2 399.5 301.4 208.1 204.5 227.1 204.7 91.1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1 349.2 201.3 180.6 253.5 273.6 160.4 93.3 225.1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2 405.4 236.3 231.8 283.2 374.2 196.9 118.5 285.3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3 436.2 304.5 215.2 318.5 452.2 227.9 154.4 382.8

코스모스 94.0 95.0 118.6 87.6 59.8 48.5 52.4 56.8

타이탄의 도구들 177.5 155.2 366.4 177.3 327.8 412.5 140.5 186.0

호모 데우스 118.7 160.9 104.2 91.4 169.6 321.4 290.0 258.2

환자 혁명 338.0 286.1 246.8 142.1 188.7 180.3 258.2 287.0

비고. 도서 목록은 자모순 배열임

<표 3> 순위 결측치가 없는 도서의 13주간 평균 순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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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18년 2019년

1주-13주 14주-26주 27주-39주 40주-52주 1주-13주 14주-26주 27주-39주 40주-52주

82년생 김지영 605.4 656.5 681.6 666.6 655.5 575.2 542.9 621.9

ETS TOEIC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RC 리딩
0.5 0.6 0.5 0.8 1.0 0.8 1.2 0.8

개인주의자 선언 204.9 230.1 281.8 249.5 271.3 261.5 258.2 197.5

꽃을 보듯 너를 본다 82.4 83.5 92.5 118.8 203.7 184.9 157.5 153.2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304.6 342.7 346.5 334.8 356.6 351.9 346.3 306.6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봄날 에디션) 550.3 573.4 589.1 568.4 577.1 504.5 468.8 365.1

데미안 132.7 117.4 137.5 122.8 140.8 112.9 134.3 130.5

라틴어 수업 리커버 248.8 246.5 221.7 183.2 185.3 170.5 138.8 130.6

말 그릇(벚꽃 에디션) 184.5 261.6 243.7 194.4 201.2 175.0 163.8 125.1

말의 품격 329.5 341.2 339.1 294.8 287.1 222.2 217.5 175.5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181.8 178.3 172.3 145.9 159.3 156.8 145.1 113.8

미움받을 용기 371.9 348.5 349.2 323.6 351.0 299.4 288.4 240.9

부의 추월차선 143.2 139.2 131.9 138.2 154.3 131.6 130.3 125.5

사피엔스 283.2 261.5 318.1 313.6 320.0 288.5 297.8 312.2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307.2 262.5 308.7 266.2 286.1 223.5 264.4 257.5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 230.4 232.1 269.9 256.3 281.3 261.4 280.3 261.5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2 232.4 223.4 266.0 246.3 274.5 252.8 273.0 249.3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3 233.4 222.5 265.3 241.3 275.2 249.2 267.2 251.3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4 216.8 226.5 269.2 255.4 284.2 260.4 291.5 275.3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5 117.9 221.7 271.5 254.1 283.3 254.0 273.9 247.1

세상에서 제일 쉬운 엄마표 생활영어 28.6 59.4 52.6 45.5 58.5 43.8 36.4 31.8

소년이 온다 301.4 310.6 345.2 275.3 291.9 275.7 274.8 228.0

신경 끄기의 기술 292.2 347.5 336.8 290.8 267.2 195.7 188.2 162.8

아몬드 255.2 305.2 331.6 313.4 333.5 302.0 331.8 297.5

아홉 살 마음 사전 173.8 182.9 200.9 166.4 185.9 205.9 211.3 179.2

알사탕 245.2 282.8 289.1 260.3 263.0 307.8 302.3 266.8

어떻게 살 것인가 285.5 283.8 316.6 286.2 267.8 229.7 214.3 154.2

언어의 온도 379.3 426.2 460.4 449.0 450.3 380.3 376.3 318.9

여행영어 100일의 기적 60.5 60.5 63.0 56.2 63.5 54.9 51.2 43.7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103.2 93.1 96.1 81.5 91.8 73.7 71.0 66.2

왕초보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61.8 55.8 55.3 47.2 61.4 46.5 49.2 36.5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199.2 177.5 193.5 165.8 164.0 133.7 138.2 99.9

일빵빵 입에 달고 사는 기초영어 70.2 62.8 62.5 54.3 63.2 50.7 48.8 40.5

자존감 수업 337.6 329.8 321.0 282.3 289.0 255.8 239.2 189.2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현실너머 편
262.8 230.8 245.1 224.6 236.6 180.7 192.0 171.5

총, 균, 쇠 147.1 132.1 149.1 144.1 155.8 130.9 140.3 175.3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1 283.4 301.6 332.4 308.2 357.8 351.8 413.6 361.5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2 289.2 293.8 344.5 316.2 356.2 348.9 411.0 370.2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3 281.5 296.0 358.1 331.2 368.1 363.7 422.7 382.5

코스모스 124.2 106.8 118.2 116.7 136.4 119.8 136.8 126.1

타이탄의 도구들(리커버 에디션) 140.7 137.0 131.4 144.4 137.5 119.4 153.5 134.1

호모 데우스 206.5 173.7 207.4 203.3 198.8 159.3 166.5 145.5

환자 혁명 66.2 67.3 73.7 92.2 106.2 103.1 92.4 86.8

비고. 도서 목록은 자모순 배열임

<표 4> 순위 결측치가 없는 도서의 공공도서관 대출 건수 합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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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표본수
2018-2019 베스트셀러 순위 2018-2019 공공도서관 대출 건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총류․컴퓨터과학   1 723.9 289.4 25 1000   9.7   9.4 0  28 

철학․심리학․윤리학  17 400.0 353.2 1 1000 156.3 106.8 0 435 

사회과학  30 532.9 354.7 1 1000  95.6  71.4 0 375 

자연과학   5 429.9 407.0 2 1000  96.1  93.1 0 373 

기술과학   8 404.9 315.0 5 1000  92.6  63.2 0 245 

예술   5 431.2 337.3 11 1000  45.0  58.9 0 237 

어학  23 323.0 293.3 1 1000  38.5  50.0 0 275 

문학  64 411.1 343.2 1 1000 204.3 130.9 0 755 

역사․지리․관광  26 357.5 350.5 1 1000 141.2 112.7 0 449 

합계 179 446.1 338.2 1 1000  97.7  77.4 0　 755

<표 5> 내용분류에 따른 기술 통계치

가 기간 내 평균 204.3건(SD=130.9)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철학․심리학․윤리학 관련 

도서가 156.3건(SD=106.8), 역사․지리․관광 

관련 도서가 141.2건(SD=112.7) 등의 순이었

다. 총류․컴퓨터과학 관련 서적의 대출량은 평

균 9.7건(SD=9.4)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어

학 분야 도서의 경우 평균 베스트셀러 순위는 가

장 높으나, 공공도서관 평균 대출 건수는 매우 

낮았는데, 이는 어학 관련 수험서나 학습참고서 

등이 서점에서는 높은 판매량을 보이나 공공도

서관에서는 이러한 개인학습 위주의 도서를 원

칙적으로 배제(도서관연구소, 2010)하였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베스트셀러 순

위와 대출 간의 변화를 기술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분류별 베스트

셀러 도서의 평균 순위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

낸 것은 <그림 2>와 같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

수록 순위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U자’ 형태

를 띄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사회문화적 상황

과 더불어 전처리 과정에서 순위 결측치가 많

은 도서를 제외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

측된다. 구체적으로 전처리 과정에서 2018년 1

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에서 시기적으

로 중간 시점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도서는 순

위 정보가 보전되어 분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시기적으로 2018년 초와 2019년 말에 

베스트셀러 순위가 하락하고 있었던 도서들은 

분석에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평균 순위

의 변화 폭이 큰 분야의 경우, 출판 외적요인으

로 해당 분야에 속한 도서의 판매량 변화가 컸

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총류․컴퓨터과학이

나 자연과학의 경우, 표본 수가 적어 변화 폭이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학이나 사회과학, 역

사․지리․관광 분야의 경우, 변화 폭이 상대

적으로 크지 않았는데, 이러한 분야에 속한 도

서 가운데는 꾸준한 판매량을 갖는 도서가 많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 도서의 공공도서관에서의 대출 건수를 

합산한 후, 내용분류별로 평균을 구하였으며, 

이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각화한 것은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

록 도서의 대출량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뒤집어진-U자’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14  정보관리학회지 제38권 제4호 2021

<그림 2> 내용분류별 베스트셀러 도서 평균 순위 변화

이러한 경향은 앞서 베스트셀러 도서의 평균 

순위 변화가 ‘U자’ 형태를 보이는 것과 상반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도서의 베스트셀

러 순위의 변화(‘U자 형태’)와 대출 건수 합계 

평균의 변화(‘뒤집어진-U자 형태’)를 시각적으

로 확인한 결과, 이들 간에는 선행연구(윤휘영, 

2021; 이종엽, 201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어

느 정도의 상관 또는 영향 관계가 존재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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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내용분류별 베스트셀러 도서 대출 건수 합계 평균의 변화

4.2 베스트셀러 순위와 대출 건수 관계 

분석

베스트셀러 순위가 공공도서관 대출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모형, 고

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세부 도서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활용한 독자대상분류와 내용분류의 경

우, 내용분류의 효과만이 대출량에 미치는 효

과가 유의하여 독자대상분류는 분석에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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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형회귀모형의 오차항을 분석한 결과, 자

기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12811, df = 105, p<0.01). 이는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이 위배되었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선형회귀모형의 추정치는 예측변수의 효과를 

과대 혹은 과소추정하는 편향의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선형회귀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의 적합

성을 비교한 결과, 선형회귀 모형보다 고정효

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70, 

18615)=217.5, p<0.01). 

다음으로 하우스만(Hausman) 검정을 시행

한 결과, 개체 간 이질적 특성과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χ2= 

110.23, df = 1, p<0.01), 이는 고정효과 모형이 

확률효과 모형보다 자료를 설명하는데 더욱 적

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도

서 대출 건수와 같이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특

성을 지닌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구모

형에서 관찰되지 않는 개별 도서 간의 보이지 

않는 특성이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성

을 통제할 수 있는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선형회귀 모형은 자기상관이 존

재하였고, 하우스만 검정 결과에 따르면 확률

효과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에 비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정

효과 모형을 결과의 해석을 위한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베스트셀러 순위가 공공도서관 도

서 평균 대출 건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

회귀분석 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다음 결과에 따르면 고정효과모형에서 결정

계수가 선형회귀모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형회귀분석에서 고려하지 못

한 관찰되지 않은 개별 도서 간 차이를 고정효

과모형이 추가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분류

분석 방법

선형회귀(모형1) 고정효과(모형2) 확률효과(모형3)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총류․컴퓨터과학 -0.016** 0.003 추정불가 추정불가 추정불가 추정불가

철학․심리학․윤리학 -0.212** 0.005 -0.150** 0.004 -0.150** 0.004 

사회과학 -0.102** 0.003 -0.107** 0.002 -0.095** 0.002 

자연과학 -0.146** 0.008 -0.084** 0.009 -0.137** 0.007 

기술과학 -0.128** 0.005 -0.086** 0.005 -0.098** 0.005 

예술 -0.089** 0.007 -0.071** 0.004 -0.077** 0.004 

어학 -0.009** 0.003 -0.012** 0.001 -0.018** 0.001 

문학 -0.204** 0.004 -0.128** 0.002 -0.137** 0.003 

역사․지리․관광 -0.189** 0.005 -0.090** 0.004 -0.099** 0.004 

전체
-0.151** 0.002 -0.108** 0.002 -0.108** 0.002

R2 0.192 R2 0.271 R2 0.274 

**p<.001.

<표 6> 패널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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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간 회귀계수와 

결정계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개체 간 차이를 고정

된 모수로 추정시켜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에 

다른 개체 내 변동의 효과만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의 변화에 따라 베스트셀러 순위는 대출량

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b=-0.108, p<.001). 

구체적으로 어떤 도서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가면 공공도서관에서의 해당 도서 평

균 대출량은 0.108권 정도가 유의미한 수준에

서 감소한다는 것이다. 

도서의 내용분류에 따른 베스트셀러 순위가 도

서 평균 대출량에 미치는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

를 살펴보면, 철학․심리학․윤리학(b=-0.150, 

p<.001)과 문학(b=-0.128 p<.001) 분야의 순

위가 가지는 효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났으며, 어학(b=-0.012, p<.001)

과 예술(b=-0.071 p<.001) 분야의 효과는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학․심리학․윤리

학 및 문학 분야의 도서의 경우, 높은 베스트셀

러 순위에 오르는 것이 도서 평균 대출량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어학과 

예술 분야의 도서는 해당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인 된 어학과 예술 분야 도서를 살펴

본 결과, 어학 분야에는 주로 토익 시험 준비를 

위한 도서나 외국어 회화 관련 도서가 많았고, 

초등학생을 위한 국어사전이 속해 있었고, 예

술 분야에는 종이접기 관련 도서나 악기 교본 

또는 미술 작품 감상 관련 도서가 포함되어 있

었다. 즉, 이들 도서들은 꾸준한 수요가 존재하

는 것으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철학․심리학․윤리학 

및 문학 분야의 도서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베스트셀러 목록에 새롭게 진입하는 도서의 비

율이 높아 도서 평균 대출량에 더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된 도서의 내용분류별 회귀계수를 모형

별로 비교한 결과, 선형회귀분석에 비해 고정효

과 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을 보였으며, 확률효과모형의 회귀계수 추정치

와는 규칙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추가

로 시간고정효과(time-fixed effect)를 고정효

과 모형에 추가하여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개체 

간 차이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개

체 간에는 일정한 차이도 동시에 고정된 모수로 

추정한 결과, 베스트셀러 순위의 추정된 계수는 

-0.108로 고정효과모형의 계수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p<.001). 이는 개체 내 변동의 

효과와 개체 간 차이를 모두 통제한 경우, 베스

트셀러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가면 도서 평균 대

출량은 0.108권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5. 논의 및 결론
 

이용자의 공공도서관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는 것은 이들의 정보요구 및 이용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도서관 차원에서 이용

자 요구에 부합하는 장서를 구성하고,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공공도서관 대출 데

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비롯

한 도서관, 지역 및 사회문화적 특성과 결부시

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사회문화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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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공도서관 대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서점의 베스트

셀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소장

된 베스트셀러 도서에 대한 대출에 있어 베스트

셀러 순위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베스트셀러 목록에 포함된 모든 주제 도

서의 평균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하면 공공도서관

에서의 해당 도서 평균 대출량이 약 0.1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베스트셀러 목록 자체에 대한 긍정

적 혹은 부정적 측면과 상관없이 베스트셀러가 

공공도서관 이용자 대출행태에 부분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확

인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베스트셀러 순위와 대출 

간의 관련성을 밝혀낸 이종엽(2012)의 연구 결

과와 베스트셀러 순위가 이용자 요구를 예측하

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 윤휘영(2021)

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호신(2018)의 연구에서 도서관의 인기대출

도서 목록과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 간의 중

복 비율이 15.5~19.0%에 불과하고, 주제 분포

나 발행연도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에서의 도서 대출이 서점에서의 

판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점

에서의 도서 판매량이 도서관에서의 대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다만, 본 연구

에서 어학 분야의 도서는 평균적인 베스트셀러 

순위는 가장 높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의 평균 

대출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은 서점에서의 도서 판매와 도

서관 대출 간에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존재

하지만, 차별성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베스트셀러가 사람들의 독서

량이나 다양성 또는 도서관 전체 소장도서에 

대한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아니

므로 독서나 도서관 대출에 대한 베스트셀러의 

기여도를 논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용자의 

도서 대출행태 즉,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베스트셀러 순위도 

부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도서

관 차원에서의 장서 개발이나 정보서비스에 이

에 대한 적절한 참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미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 선정과정에서 사

서가 추천도서 목록과 서평, 독자적 판단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목록을 활용하고 있음이 알

려져 있다(박옥화, 2011). 그렇지만 본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사서가 단순히 베스트셀러 목록 

자체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베스트

셀러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관심

과 이해를 높여 이를 장서 구성이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 기획에 활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

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도서의 내용분류에 따라 베스트

셀러 순위가 도서 평균 대출량에 미치는 상대

적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특히 철학․심리학․윤리학 및 문학 분야

의 도서는 베스트셀러 순위가 평균 대출량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고, 어학과 예술 분야의 도

서는 해당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도서관 장서 개발에 있어 베스트

셀러의 활용도 또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력

이 도서의 주제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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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공도서관 대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이 연구

에서는 이러한 요인 가운데 사회문화적 특성으

로 베스트셀러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

다. 후속 연구에서는 도서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궁극적

으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의 정

보요구와 이용을 예측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 

정책 수립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

구는 주요 서점의 모든 베스트셀러 목록을 활

용하지 않고 하나의 서점의 목록만 활용하였다

는 점과 베스트셀러 순위 데이터가 1,000위까

지만 존재했던 점,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도서 대출 건수 간의 자기상관 효과를 고려하

지 못한 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시점과 공공

도서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 간의 시간 간

격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베

스트셀러 목록의 범위를 확장하고, 순위 구간

별 도서관 대출 건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며, 

나아가 베스트셀러 순위와 도서 대출 간의 시

간차 효과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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